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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식캠퍼스의 김원중 교수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제5강 소소한 일상을 즐겨라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삶의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마디로 민사신언, 일에는 민첩하고 신언, 말에는
신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좀 딱딱하죠.

맨날 일만 하고 그다음에 말은 신중하게 하면 그런 말만
해야 됩니까? 아주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꼭 정제된 이런 말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공자는 전제를 했습니다. 뭐냐면
식모구포 거무구안. 즉, 먹는 데 있어서 배부름을 구하지

말고, 사는 데 있어서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말아라. 말하자면
너희들이 즉, 공자의 제자들한테 주로 당부한 말이죠.

너희들이 먹는 데 배부름 즉, 경제적인 문제를 추구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또 사는 데 편안함만을 추구하다 보면 학문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를 했죠.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대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니, 이것이 소소한 일상과 무슨 관계가 있냐? 사실 먹는
데에서 배부를 때 기분 좋고 또 살 때 편안한 데서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오히려 오해할 소지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공자가 생각할 때 절제와 청빈,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적인

이익을 탐하거나 또 자기의 분수에 어긋나는 그러한 의식의
문제를 추구하면 탈이 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자가

얘기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요즘처럼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성공 아니면 맛집탐방 이런 것을 주로

가지고 가치관을 흔들고 있죠. 그런데 공자의 이 말은 왠지
좀 어리숙해 보이죠. 또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좀 그렇게

절제와 청빈의 삶을 추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자의 이 말 자체는 안빈낙도.

즉, 가난한데 편안하고 도를 즐긴다는 그러한 선비의
기본자세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안빈낙도냐고 또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행복지수는 돈을 버는

액수와 꼭 비례하지 않는다. 특히 국민소득이 2만 불,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 이상이 넘어가면 오히려 그때부터는

행복지수가 그 이전보다 떨어진다라는 통계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공자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죠. 공자는 제자들과요. 소소한 일상을
즐기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자가

이제 자로와 증석, 염유, 공서화 이러한 제자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공자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ê¹��ì¤�_15-1-5M MP4 [�ì��¼ì��ì¦�ê²¨].txt...�³.....÷×.Îé.........Ì®...³©.¨£...�.pdf[2019-11-04 오전 11:40:27]

이런 말씀을 했죠. 내가 너희들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지만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흔히들 평소에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만약 누군가 너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질문을 4명의 제자한테 동시에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나 너나 너희들이나 남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들의
능력을 인정을 해줘서 혹시라도 군주가 부른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 아시죠? 이 자로가 누구입니까? 자로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천승의 나라 즉, 1000대의 수레를
낼 수 있는 제후국이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어서 군대의

침략을 당하고 연이어 기근이 들더라도 제가 그 나라를
다스리면 3년이 될 무렵이면 백성들이 용감해지게 하고

살아갈 방법을 알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셨다라는 말이 논어 선진편에

나와 있죠. 이 구절은요. 왜 유명하냐면 공자의 생각은요.
자로와 증석과 염유와 공서화와 그냥 담소하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던 건데 자로가 정말
경솔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공자는 멋쩍어서 웃은 거예요.

공자께서 왜 자로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셨을까요?
그 의미가 긍정적인 의미일까요? 부정적인 의미일까요?

그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자로는 사실
그 당시에 공자보다 불과 9살밖에 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자와 거의 동년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자랑 아주 나이 차이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로가 얼마나 재밌냐면 공자를 알기를 좀 우습게 알았던
거의 유일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공자 앞에서 덤벙대고 또

큰소리치고 그다음에 공자를 때로는 무시할 정도 되는 정말
때로는 무례한 행동도 있어요. 그거를 공자는 상당히 많이

꾸지람을 주었고요. 늘 그러면서도 자로의 솔직담백함과
의로운 성격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서

공자가 구박도 하면서도 늘 공자가 14년 동안 천하를
지휘하지 않았습니까? 14년 동안 천하를 지휘할 때 늘 옆에

데리고 다녔던 제자가 바로 자로였고 그 자로는 나중에 이런
일도 있었죠. 자로는 정치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결국은

모반에 연루돼서 자로가 스스로 갓끈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바로 논어에 나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나름대로 진정한 남자였고 또 사실은 좀 어찌 보면 정말
사내 기질이 아주 풍부한 아주 용맹한 그런 제자로서 자로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자로가 공자가 물은 의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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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3년 만에 나라를 잘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너무

공자께서는 황당했던 거죠. 너는 사실 그 정도 능력은
안 되고 사실은 소소하게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충분한 행복이 있는데 너처럼 맨날 나라 다스릴 걱정만 하고
이렇게 살지는 말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왜? 그 공자의 다음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공자가 같은 질문에 대한 증석의
답변을 듣고서 동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증석이라는 제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늦봄에 봄옷이
완성되고 나면, 어른 대여섯 명과 어린아이 예닐곱 명과 함께

기숫가에 가서 목욕하고 무라는 곳에 가서 바람을 쐬며,
노랫가락이나 읊조리다 돌아오는 것이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아까 자로의 말에서는
쓴웃음을 지었던 공자께서 그 증석의 이 말을 듣고는

감탄하면서 그래, 나는 바로 증석과 함께 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 말은 무슨 의미죠? 공자의 삶 자체가 14년 동안

중원을 떠돌아다니면서 정치도 그랬고 왕들과 제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눴지만 결국은 일상의 행복은 이러한 정말

기숫가에 가서, 냇가 가서 목욕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누각
같은 데 이런 데 가서 그냥 바람 쐬면서 노랫가락이나

읊조리고 이런 데서 오히려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직장생활하시면서 늘 승진 걱정하고
늘 어떡하면 돈을 벌 걸 걱정하고 어떡하면 편안하게 살 것을

걱정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정말 주말이라든지 또 일상에서
소소하게 또 때로는 정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마 물론 공자께서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그 당시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늘 정치적인 이야기하고
인이라든지 신이라든지 많은 어찌 보면 교훈적인 얘기를

했지만 공자의 진정한 속내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제자들과
함께 정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한 번쯤 읊조리고 노닐고

또 거기에서 삶의 소소한 의미를 찾는 데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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